
이것 하나면 안심, 위기 상황 극복템

 

드라마 속 직장인들처럼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러나 실전 직장생활은 생각

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. 매주 계획에 맞춰서 업무 일정을 정하지만,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항

상 생기곤 하죠. 당장 오늘 마무리해야 할 제안서, 외근 중 받은 당일 보고서 제출 메시지까지. 촉박

한 시간 앞에서 눈 앞이 캄캄해지는 당신. 그러나 무턱대고 야근할 필요 없습니다. 포기하지도 맙시

다. 스마트워크 시대,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‘위기극복템’들이 있으니까요. 여기, 업무 중 생기는

수많은 ‘위기 상황’을 탈출하게 해줄 스마트 워크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.

https://newsroom.koscom.co.kr/17294


집중력 ‘급상승’이 필요할 때, 타임 타이머

입사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김 사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. 실무 투입 뒤 처음으

로 마케팅 제안서 작성 업무를 맡았지만, 데드라인 1시간 전까지 제안서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

니다. 물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근무 시간에 제안서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싶었지만, 다른 일

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. 어제는 마음 먹고 하루 온종일 시간을 투자했지만, 결국 마무리하지 못

했습니다. 입사 후 처음 맞이한 커다란 위기! 지금부터라도 김 사원이 챙겨야 할 아이템은 바로 ‘타

임 타이머’ 입니다.



<출처: slate.com>

타임 타이머는 소리나 숫자로 예약한 시간을 알리는 알람은 아닙니다. 시간을 효과적으로 ‘시각화’

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이템이죠. 원래 타임 타이머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, 집중력을

높이기 위해 쓰던 물건입니다. 빨간 색은 긴장감을 주는 색이죠.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시계 모양

원 안이 빨간 색으로 채워집니다.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원 안의 빨간 색 면적이 점점 줄어들죠. 이

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빨간 색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할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. 덕분

에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

글로벌 기업인 구글 직원들이 애용한다고 알려지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타임타이머. 구글 직원들

은 ‘스프린트’라는 집중업무 프로세스 시간에 타임타이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. 타임 타이머의 직관

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신박한 방법으로

시간을 알리는 타임 타이머, 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?

 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lXHv2AOrzE


 

이 글씨 그대로~ 원터치 메모저장, 네오스마트펜

박 대리는 요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. 팀 내 에이스로 인정 받기 시작하며 참석할 회의도, 메모

할 사항도 많아진 이유입니다. 여러 곳에서 나온 메모를 하나하나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“필기

내용을 타이핑해 저장해두면 되지 않냐”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지만,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

입니다. 메모한 내용은 바로 디지털 변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. 이런 박대리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

이템, ‘네오스마트펜’ 입니다.



<출처: 네오스마트펜 홈페이지>

필기한 내용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네오스마트펜. 이 펜은 노트에 펜으로 쓴 글씨를 바로 스마

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볼펜 아래에 달린 광학식 센서는 종이에 인쇄된 패턴을 인식합

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정밀하게 옮겨줍니다.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메

모할 수 있겠죠. 덕분에 글씨뿐 아니라 아이디어 스케치나 도면처럼 그림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

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욱 놀라운 건 멀리 떨어진 스마트폰과 ‘연동’이 가능하다는 사실! 스마트펜과

노트만 있어도 메모를 저장할 수 있으니 든든합니다.



사용법도 놀랍도록 간단합니다. 설정 아이콘을 눌러 펜과 스마트폰을 연결한 뒤 전용 노트에 메모하

면 됩니다. 이렇게 간편하니, ‘제대로 저장됐는지’ 의심스럽기도 합니다. 네오스마트펜은 메모 그대

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해주도록 설계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설정을 통해

펜의 필압까지 조정 가능해 글씨를 세심하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. 필기를 정자체로 변경할 수도 있

어 글씨 못 쓰는 사람에게도 실용적입니다. 그밖에 원노트, 구글 드라이브, 구글 캘린더 등 다른 앱

과 연동은 물론 검색, 공유, 복원 기능을 사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
 

 

들어는 봤나 휴대용 키보드, 멀티 키보드

외근, 외근, 또 외근. 오늘 이 과장의 캘린더 앱은 외근 스케줄로 가득합니다. 회사에 들어갈 틈 없이

온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

라는 부장님의 지시를 전달 받았습니다. 사무실에 복귀해 처리하자니 너무 늦고, 밖에서 작성하자

니 마땅한 도구가 없습니다. 위기일발의 상황을 극복할 아이템이 없을까요? 이 과장에게 ‘멀티 키보

드’를 추천합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6_-nES-N894


<출처: 로지텍 홈페이지>

컴퓨터뿐 아니라 다른 기기에도 연결해 쓸 수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멀티키보드입니다.

노트북을 밖에 들고 나가기 부담스러울 때, 이 키보드 하나만 챙기면 태블릿, 스마트폰과 연결해 불

편 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키 배열이나 키감이 일반 키보드와 비슷한 데다 휴대성도 좋아

많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. 특히 태블릿, 스마트폰에 내장된 작은 키보드에 불편을 토로

했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‘필수템’으로 등극했습니다.



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블루투스를 연결해 태블릿, 스마트

폰과 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태블릿을 쓰며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

‘멀티 태스킹’도 가능해 더욱 좋습니다. 다양한 기기와 호환하니, 기기를 바꿔 연결할 때 연결 속도

가 늦지는 않을까요? 그러나 최근 블루투스 기술이 발전하며 대부분의 키보드는 연결이 늦어지지

않습니다. 그만큼 쾌적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. 멀티 키보드가 있다면, 언제 어디서든 문서

작업을 척척 해내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

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직장생활 속 수많은 위기상황. 그러나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예방할

수는 없습니다. 위기가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‘마상’ 입지 마세요. 오늘 소개해드린 스마트워크 아이

템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직장인 되시길 바랍니다.

 

 

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뉴스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
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WfyA1wlPed8

